
일본의 ‘신섬유 비전’  

– 패션화에서 기술 클러스터 중시로 변경될 듯 

일본에서 신섬유 비전을 심의하고 있는 ‘산업구조심의회 섬유산업분과회 

기본정책 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會 纖維産業分科會 基本政策 小委員會)’의 

중간보고안에 의하면 수년전에 발표된 섬유비전은 패션산업화를 중심축으로 

섬유 하류(下流 ; downstream)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속(續) 신섬유 비

전은 2000년의 섬유산업 기술전략을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 섬유 상류(上

流 ; upstream), 중류(中流 ; midstream)를 재생시켜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내놓

게 될 것 같다. 

 ◎ 섬유제품 수입대국이 된 일본은 ‘신섬유 비전’으로 개혁을 촉진 

기본정책 소위원회의 속 신섬유 비전의 중간보고안에 의하면, 당초의 원안

에서는, 표제가 ‘섬유 패션 산업 비전 : 기술과 감성으로 세계에 비약하는 생

활 창조산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섬유산업의 전망과 과제 : 기술과 감성으

로 세계에 비약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에서 패션까지’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변경한 뜻은 매우 크다. 이제까지 일본의 섬유산업은 어패럴을 

중시한 패션산업화론이 주도하는 양상이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대의명분으로 하여 섬유의 하류(downstream)

업자들은 앞다투어 유럽 등으로부터 감성품(感性品)의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동시에 저(低) 코스트국으로 생산을 이전시켜 일본에서 기획한 섬유 감성품

도 중국 등으로 생산을 위탁함으로써 그들 제품이 다시 일본시장으로 수입



되어 수입이 증대되었다. 

 ◎ 수입 홍수를 자산력으로 견딘 하마마쓰(浜松)의 섬유 중류 공장의 앞날 

그 결과 일본의 섬유생산력은 쇠퇴하여 각 산지의 섬유 기술력이 빠르게 

약화되었다. 특히 니트, 양모, 단섬유 분야의 여러 섬유 산지는 심하게 약화

되었다. 

내수용으로 여러 산지에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텍스타일 업자도 경영이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 교토(京都)의 중소기업 등을 비롯하여 이런 종류의 파

탄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은 내수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하마마쓰(浜松) 지역의 직물업계에서도 다른 산지와 같이 생산 규모가 갈

수록 작아지고 있다. 염색업도 똑같다. 하마마쓰에서 최후까지 살아 남을 것

으로 보고 있던 ‘이마에다(今枝)’ 염색공장이 2006년에 유니폼(uniform) 염색 

등을 주로 하던 염색가공업에서 철퇴(撤退)하였다. 이 공장은 자산력이 있어, 

오랫동안 부채없이 경영해 온 것을 자랑으로 해온 만큼 이 공장의 철퇴는 

일본의 염색업계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전성기에는 18개 공장이 조업하던 

엔슈(遠州)/하마마쓰의 염색 날염 가공업은 현재 불과 4개 공장만이 남아 있

으며, 특히 단섬유 제품의 날염 가공량이 크게 줄었다. 

와카야마(和歌山)의 침장구를 주로 하는 단섬유 날염 가공량도 겨우 유지

하고 있으며, 미국의 캐릭터(character)품(品)의 염색가공 주문을 직접 받는 루

트(route)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다. 와카야마의 날염 가공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침장구업자나 상사 등이 중국으로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날염 공장은 부동산 수입이나 다른 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대하여 다른 산지에서도 생산이 크게 줄고 있는데도 견디고 있는 염

색이나 제직, 니트 등의 공장은 두 개의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

이 많다. 

하나는 자산력으로서, 소위 이른바 갖고 있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하마마쓰에서 보면 다이와센코(大和染工) 그룹 및 니혼

가다소메(日本形染) 그룹으로, 각기 부동산 가치가 높은 토지를 다른 인기 기

업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수입을 잘 올리고 있다. 또 하나는 기술력으로 두 

그룹 모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 다이와센코 등이 새로운 하마마쓰 섬유 클러스터의 조직을 검토 중 

동사에서는 “100년이나 이어온 다이와센코의 빛나는 기술력을 없앨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하마마쓰의 섬유산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이와센코

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 기술의 소재, 새 기술의 염색 가공을 제직 

공장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그룹 활동이 지금이야 말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

황에서, 어떤 섬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면 좋을까 하는 구상을 종합하는데 

대하여 산지의 여러 유지들과 상의하고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업계의 배경은 무엇일까? 섬유산업 클러스터로 됨

으로써 각사의 지혜를 결집하여 소비자에게 일본제품이 좋다는 것을 재인식

시킬 수 있는 상품을 창조한다. 그러한 성과가 나오면 산지는 활성화된다. 

클러스터는 지혜의 원천이며, 이제부터는 클러스터가 없는 상태에서 자사만

의 이익을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다이와센코의 사고 방식이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섬유 중류(midstream) 업자는 하류(downstream) 업자로



부터 지시를 받은 것만을 생산해 왔다. 그것이 중류(midstream) 업자인 직물, 

니트, 염색공장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

어나지 않으면 일본 섬유산업의 내일은 없다는 말이 되겠다. 

그와 같은 대응책으로 합섬분야에서는 도레이(Toray) 주도로 호쿠리쿠

(Hokuriku ; 北陸) 산지를 중심으로 섬유산업 클러스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

며, 데이진 파이버(Teijin fiber)도 뒤지지 않도록 제1차 산지 프로젝트로 호쿠

리쿠(北陸), 니이가다(新潟) 등의 산지 기업 15개사와 30개 테마를 성공시키

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섬유 비전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섬유산업의 

전망과 과제 :  기술과 감성으로 세계에 비약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에서 패션

까지’로 비전의 내용을 변경하여, 섬유 상류(upstream), 중류(midstream)의 기

초를 강화할 필요성을 비전에 담은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다. 

그와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 위탁에 익숙한 염색공장이나, 제

직, 니트 등의 공장은 자사 기술의 응용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좋아하는 트

렌드를 찾아내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다이와센코는 “21세기의 시대는 환경과 쾌적성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한 소재로서 면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면 등의 단섬유 

소재는 일본내의 가공량은 줄고 있지만 그 소재로서의 본질은 훌륭하다. 그

것을 소비자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가공업자들이 소재의 좋은 점

에 대하여 신기술로 고부가가치화하여, 아무데나 사용해 달라는 식으로는 얘

기가 안된다. 이제부터는 어느 소비자가 어떤 것을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낸다. 소비자가 사용해 보

고 기분이 좋은 것을 기획하여 제품화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양(量)이 적고, 



상사(商社) 루트를 타지 않고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나간다. 그

로부터 소비자의 소리가 돌아오면, 그 소리는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는데 힌

트가 된다.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지 못하면 안된다. 하나하나의 힌트를 바탕

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들 공장이 갖고 있는 기

술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골라 활용하면 그 상승효과는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어패럴업 주도로 만들고 실시한 획일적인 섬유제품 품질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가 이미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부터의 시대는 ‘에콜러지(ecology)’에 민감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이와센코는 그것을 전제로 초목염(草木染)에서 만들기 어려운 특수한 색을 

개발하고, 그 색제(色劑)의 개발도 끝냈다. 

 ◎ 신기술 · 신상품 개발로 틈새(niche) 시장 개척 

이제부터는 신섬유 비전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섬유 중류(midstream) 업

종의 업태(業態)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이며, 이미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생산지시된 것만을 생산하고 있던 섬유 중류(midstream) 

업종은 수출과 일본 내수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행위도 눈에 띄게 늘 것이

다. 일본 내수 직판에 관해서는 섬유 하류(downstream)의 각 업종이 손대지 

않는 ‘틈새(niche)’ 시장을 노리는 섬유품 판매가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 ‘마쓰오(松尾) 날염(주)’이었다. 

한때는 손수건 날염으로 유명하였는데, 지금은 가공의 내용이 크게 바뀌고 

있다. 삼차원 날염표현(捺染表現)이나 IT를 잘 아는 업자와 함께 어린이용의 

특수 프린트품의 주문이 많아지고 있다. 이 가공품은 천 위로 장난감 기차가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물에 적신 회로 바퀴를 이용한 장치로, 두 줄의 



기찻길을 천 위에 그려 그 기찻길 위에 장난감 기차를 놓으면 자동적으로 

달린다. 천 위를 물로 적셔 그린 두 줄의 기찻길은 건조하는데 따라 지워진

다.  

천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산, 꽃, 개울 등의 그림이 프린트되어 있

다. 일본 전국의 완구점에서 잘 팔려 히트상품이 되었다. 중국, 한국에서 한

때 유사한 것이 나오는 듯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마쓰오 날염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대항품(對抗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한다. 이 일은 일본에서 유명한 비(非)섬유업자로부

터 고정적으로 주문을 받고 있다. 

마쓰오 날염은 2006년에 도쿄(Tokyo ; 東京)에 직영점을 냈다. “아직 이 가

게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간접적인 이익 효과가 나기 시작하였다.”

고 마쓰오 날염은 큰 희망을 보이고 있다. 이 점포의 소개로 미국으로의 프

린트 상품 판매 루트가 만들어졌다. 

동사가 직영점에서 판매할 틈새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장안을 돌아보았다. 동사의 오토 스크린(auto-screen) 날염 장치와는 

별도로 두 개 타입의 잉크 젯 프린트 장치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

르게 자사에서 개발한 소형 수평상 판 테이블(板) 방식의 수날염장치(手捺染

裝置)를 여러개 놓고 특수한 멋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마쓰오 날염은 “날염으로 여러 가지 멋을 용도별로 다르게 만들어 낼 필

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동사는 이제까지 최신예 오토 스크린 날염기나 스케일이 큰 컬러 키친

(color kitchen)을 도입하고, 날염 제판(製版)의 혁신, 디자인 지원장치(支援裝



置) 등 업계보다도 앞서 도입한 사례가 많다. 

그런 기술을 많이 쌓아 올린 위에 삼차원 디자인을 만들어 그것을 날염으

로 표현하기 위하여, 스크린 날염용 제판으로 만드는 데도 성공하였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트렌드는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바뀌므로, 최신의 텍스

타일 제품의 트렌드 잡지(雜誌)를 잠시도 멀리 할 수 없다며 새로운 트렌드

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또 하나 색제(色劑)를 사용하는데 주목되는 것은, 동사는 긴 세월에 걸쳐 

염료 프린트로 많은 노하우를 확립해 왔는데, 최근에는 피그먼트 컬러 사용

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피그먼트 제조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한 것과, 피그

먼트의 사용으로 폐수처리 대책비용 등의 환경대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살아날 가망 없다던 양말 생산 거뜬히 살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양말 생산은 가망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것을 오사

카(Osaka ; 大阪)의 ‘다비오(주)’가 훌륭히 재생시켰다. 동사의 각종 양말은 외

국 양말과 비교해도 양말을 신은 기분이 좋다. 전국적으로 양말 가게를 늘리

고 있는데, 이러한 성공의 비결이 여러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비오(주)가 사업을 그토록 늘려나갈 수 있는 특징은 나라(奈良)의 많은 

양말 공장과 특약을 맺고, 이들 공장이 시작(試作)한 각종 양말을 수집, 신어 

본 기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좋지 않은 것은 절대로 사들이지 않고 있는데, 

소비자의 트렌드 조사는 생산자에게 맡기고, 그 대신 다비오(주)는 각 판매점

의 상세한 판매 정보를 모아 양말 생산자에게 보내 주고 있다. 그 결과 생산

자는 좋지 않은 것은 만들지 않고, 판매점의 정보에 정성껏 대응하고 있다. 



그와 같이 제조와 판매가 서로 제휴하여 노력함으로써 재고 상품은 전혀 없

다고 한다. 

인기 상품이 매진되어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판일체

(製販一体)가 되어 정보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양말을 언

제라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중류와 하류와의 관계는 이제부터 추진하려는 섬유 클러스터 

추진에도 좋은 모델의 한 사례가 되었다. 

나라현(奈良縣) 등에는 최전성기에 920개사의 양말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

은 약 200개사로 줄었다. 다비오(주)의 ‘신어보면 기분이 좋은 양말’을 알아

주는 소비자가 더 많아지면 일본 양말의 감산(減産)이 멈추게 될 것이다.♣ 

 


